다케시마 호텔

다케시마 호텔은 다케시마 섬과 미카와 만이 내려다보이는 스파 리조트입니다.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실내 및 노천탕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숙객은 밤에는 이불을 깔아주는 다다미 객실, 침대가 있는 서양식 객실, 두 가지 스타일을 조합한 객실을 포함한 9가지 유형의 객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케시마 호텔은 요리에 있어서도 심해어와 미카와 소고기를 비롯해 레스토랑에서 가마고리 현지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장소
다케시마 호텔은 해안가와 인도교에서 다케시마까지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바로 밖에는 슌제이엔 정원과 가마고리와 관련된 줄무늬 직조의 일종인 미카와 면과 지역 섬유 산업 역사에 초점을 맞춘 시설인 다케시마 공예관이 있습니다. 다케시마 호텔에서 동쪽으로 오르막길을 오르면 가마고리 클래식 호텔과 역사적 건축물이 흩어져 있는 조경 부지가 있습니다.

온천
많은 손님에게 다케시마 호텔의 주요 매력은 온천욕입니다. 이 호텔은 가마고리 온천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있는 4개의 온천 리조트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세 곳은 가마고리 동쪽의 미야 온천, 산가네 산기슭에 있는 가타하라 온천, 다케시마 지역 남서쪽의 니시우라 반도의 끝에 있는 니시우라 온천입니다.

다케시마 호텔의 일부 객실에는 전용 노천탕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투숙객이 공용 목욕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케시마와 마카와 만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창 앞에 투명하고 무취, 알칼리성 물이 있는 넓은 실내탕과 똑같이 아름다운 전망과 천연 라돈 농도가 낮은(매우 안전함) 노천탕이 있습니다. 두 온천탕의 물은 목욕 후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주는 특성이 있어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레스토랑
다케시마 호텔의 두 레스토랑은 전통 일식 레스토랑인 도키와와 프랑스 스타일의 리바쥬에서는 현지 식재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산물 요리에는 회, 생선구이 및 조림 요리, 아카자에비 랍스터, 부드러운 메히카리(큰 녹색 눈) 등 가마고리에서 유명한 심해 어획물이 있습니다. 현지 브랜드 와규인 미카와 소고기는 샤브샤브와 스테이크로 제공되며, 현지 과일과 채소도 메뉴에서 눈에 띄게 등장합니다.
